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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..인천 역사 모두 모았다.
- 인천시,‘12가지 주제로 보는 인천역사’발간 -

- 우리 역사를 통해 인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길 기대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인천의 역사 모두 

모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다. 

인천역사문화총서 제92호로 발간된 이번 책은 인천의 오랜 역사를 12

가지 주제로 정리했으며 사진자료, 지도 등을 수록해 시민 누구나 쉽

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.

책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각각의 주제를 선정해 흥미롭게 서술 했다. 

설화 속에 담긴 인천,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강화도 부근

리 고인돌과 청동기문화, 한시로 읽는 참성단과 문학산성, 능허대, 조

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인천사람들, 왕과 왕실가족의 유배지였던 강화

도와 교동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현대 인천지역을 옛 지도에서 찾아보

는 재미도 더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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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개항 후 인천을 무대로 활동한 문화 예술인과 우리나라 최초의 

주안염전, 인천 각지에서 일어난 3·1운동과 만국공원(현 자유공원)의 

<13도 대표자대회>, 해안을 매립한 땅에 들어선 각종 공장들, 주안역

에서 남인천역(옛 수인선, 인천항) 사이에 부설됐다가 지금은 운행이 

중단된 주인선, 도시개발 속에 변화된 민간신앙에 대해 살펴볼 수 있

다.

인천시는 인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, 인천역사 대중화를 

위해 내년 ‘12가지 주제로 보는 인천역사’시민강좌를 개최를 계획

하고 있다. 

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“인천시는 오랜 인천의 역사를 시민들에

게 알리기 위해 해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를 발간할 계

획”이라면서 “시민들이 우리 역사를 통해 인천의 새로운 매력을 발

견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해당 서적은 인천 관내 중·고등학교와 도서관, 유관기관 등에서 만

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.

< 붙임 > 서적 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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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『12가지 주제로 읽는 인천역사』표지


